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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부 2년 실정, 시리즈로 발표예정
- 독선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- 

❑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. 

❑ 독선으로 민주주의와 역사 그리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. 위법한 시행령 통치와 

대통령 거부권의 남발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렸습니다. 관치금융으로 시장을 

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, 공영방송 장악과 예술에 대한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

억압했습니다. 

❑ 역주행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습니다.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

확대하겠다고 하지만, 실상은 서민을 위한 복지축소정책에만 몰두했습니다. 말뿐인 

교육개혁은 사교육 확대정책에 불과했으며,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

퇴행시키는 노동개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.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

약속은 R&D 예산삭감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판명났습니다. RE100은커녕 원전확대

로 수출기업의 미래를 어둡게하고,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길을 스스로 

선택했습니다. 

❑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. 무능외교는 국가와 국민

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집권 내내 남북의 대치는 악화일로를 걸었고, 한반도

는 6.25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. 한미일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

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할 위험마저 높이고 있으며, 외교실패로 대한민국 세일

즈 맨의 실적은 마이너스만 기록했습니다. 레고랜드·새마을금고·부동산PF사태 등 

국민들이 정부의 실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늑장대응과 미봉책으로 일관했

습니다.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은커녕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도 거부

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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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민생파탄으로 국민은 ‘각자도생’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. 가계부채를 해결하기는커

녕 빚을 빚으로 갚으라는 정책만 양산했으며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언발의 

오줌누기와 같은 선심성 정책만 제공했습니다. 정부의 초부자감세정책은 역대급 

세수결손을 초래했으며, 전세사기와 농가소득감소 등으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

국민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.

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2년의 실정을 독선, 역주행, 무능과 무책임, 
민생파탄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분석했으며, 이에 대한 평가 시리즈를 이번 주부터 

보도자료 및 홍보물을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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